
사다리 타기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사다리 타기는 운에 맡기는 게임이다

나홀로 사다리 타기! 오늘 작업도 운에 맡길까?

점심식사가 끝나고 현장소장은 A씨에게 1층 천장 부위의 합판거푸집을 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A씨는 늘 하던 대로 
빠루를 들고 작업위치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작업면이 생각보다 높아서 옆에 세워져 있던 A형 사다리를 1자로 펼쳐서 
벽면에 세워보니 그럭저럭 높이가 맞았다. 역시 운이 좋았나?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는데 중간정도 
올라가니 사다리가 조금 흔들리는 감이 있었다. 

안전모도 안전대도 없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일단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올라섰다.“거푸집 몇 장만 해체하면 끝나는 
일인데...” 거푸집이 생각보다 천장에서 잘 떨어지지 않자 A씨는 이래저래 빠루로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반동으로 
사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A씨는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B씨가 A씨를 발견했을 땐 이미 사망한 뒤였다.

반복되는 사다리 사고! 출발점은 안일한 생각...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설마 나한테 사고가 일어날까?”, “다른 작업방법 보다 사다리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빠르니까”, 
“지난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A씨는 본인 스스로만 조심하면 이번에도 역시 운이 따라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사다리 작업은 사다리 타기 게임과 다르다. 절대 운에 맡길 수 없다.

위험이 일어나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보자.

 “작업발판 확보, 안전대 체결”
 “사다리는 작업발판이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다리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매번 반복되는 사고이다.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려서 떨어지는 사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의 사다리 작업처럼 흔들리는 사다리에서 외줄타기 하듯 작업을 하는 것 
보다는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포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장. 특별한 기능이 없어 10년째 공사장에서 
주로 잡일을 하던 중국국적 동포 A씨(63세)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점심내기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한다. 

사람 수 만큼 세로줄을 긋고 가로줄을 무작위로 그은 다음 내용을 가리고 
순서대로 줄타기를 한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인지 A씨가 아닌 B씨가 점심값 
내기에 당첨되었다. 

“사다리 타기는 운에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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